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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이 만든 역사, 영웅이 된 여성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호루몽> 

프로그램 이벤트 공개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호루몽> 상영 및 프로그램 이벤트 일정 공개

- 전주프로젝트 박태준 총괄 프로듀서, <호루몽>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강조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호루몽>의 프로그램 이벤

트를 공개했다.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상영작 <호루몽> 포스터(3종)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호루몽>은 일제강점기 당시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과 그들의 후손인 재일 한국인(자이니치)의 투쟁과 연대를 담은 영화이다. 영화의 제목 ‘호

루몽’은 ‘버리는 것’이라는 어원을 가진 일본어로 곱창구이를 의미한다. 영화는 자이니치 3세이자 성공한 

사업가 ‘신숙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2000년 도쿄 시장의 극우 망언을 계기로 사회활동가로 변

모해 혐한 헤이트 스피치에 항거하는 ‘노리코에(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관련 법안 입안을 위해 싸

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신숙옥의 어머니 ‘케이코’와 할머니 ‘이백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재일 한

국인 3대의 현대사를 한북일을 넘나들면서도 담백하게 그려 영화적 가치에 더해 역사적 가치까지 기대

되는 작품이다. 

<호루몽>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인 4월 30일(수)부터 5월 9일(금) 동안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린을 통해 총 4회 상영되며 제작진 및 출연자는 프로그램 이벤트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호루몽> 프로그램 이벤트로는 5월 1일(목)과 3일(토) 관객과의 대화(GV)가, 5월 3일(토)에는 ‘전주톡톡 

1 <호루몽> 그녀들이 만든 역사, 영웅이 된 여성들’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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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톡톡은 영화제 관련인 혹은 영화인들이 현장 경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재로 관객과 가

벼운 수다를 나누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토크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주 객사에 위치한 원스타임오

프 쇼룸에서 진행된다. ‘전주톡톡 1 <호루몽> 그녀들이 만든 역사, 영웅이 된 여성들’에는 <호루몽>의 

이일하 감독, 출연자 신숙옥과 어머니 케이코가 참여해 5월 3일(토) 오전 11시에 시작해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진행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주프로젝트 박태준 총괄 프로듀서는 전주시네마프

로젝트 섹션 상영작으로 <호루몽>을 소개하며 “그동안 사회, 인간, 관계, 역사, 다양성 등 여러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작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를 바란다”라 밝히며 <호루몽>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강조해 기

대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 <호루몽>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공개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

(수)부터 5월 9일(금)까지 선을 넘으며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는 영화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